
러시아, 유럽연합 농식품 금수조치 연장

7월 1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2017년 1월까지로 약 6개
월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러시아도 유럽연합 농식품 금수조치를

2017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여 양측의 제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에 경제제

제를 가한바 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주요 농식품에 대

해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양측의 제재로 인해 2013년-2015년 사이 유럽연합과 러시아 무역규모는

약 1,620억 유로가 하락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의 농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우유, 돼지고기, 과일
및 채소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은 11년 전 가격보다

하락하였으며, 우유가격은 2년 사이 40% 하락하였음

유럽연합은 경제제제 연장을 통하여 러시아가 동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유럽연합 내에서도 의견은 분리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제를 점차적으로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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